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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친형 법적 공방'  23 ㎏ 빠진 박수홍…이용식 "딸이 알면 상처" 

등록 2025.12.11 15:06:23

[서울=뉴시스] 코미디언 이용식이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'박수홍 행복해다홍'에 올라온 영상에서 박수홍 집에 방문했다. (사

진=유튜브 채널 '박수홍 행복해다홍' 캡처) 2025.12.11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신지아 인턴 기자 = 코미디언 이용식이 후배 박수홍을 걱정했다.

그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'박수홍 행복해다홍'에 올라온 영상에서 박수홍 집에 방문했다.

박수홍은 "딸 재이 돌잔치 때 용식 선배님 식사 대접을 못 해서 오늘 하려고 한다"고 말했다.

그는 "선배님이 돌잔치 때 보내주신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눈물 나고 웃기도 했다"고 덧붙였다.

해당 영상 속 이용식은 "뽀식이 할아버지가 생일잔치 하는 곳에 못 가서 정말 미안하다"고 했다.



이후 그는 식사를 마치고 "수홍이가 (아픔을) 잊어버릴 수 있도록 기도했다"며 "그냥 흘러간 일로 됐으면 좋겠다"고 말했다.

이용식은 "수홍이 부부는 재이를 잘 키우겠지만 재이가 커서 이런 걸 안다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될까 걱정된다"고 했다.

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2년 결혼해 딸을 얻었다. 그의 친형 부부는 약 10년 간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62억원에 달하는

금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. 지난달 12일 공판에서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7년, 그의 아내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.

이에 박수홍은 한 방송에서 "그간 일로 살이 23㎏ 빠졌다"고 말한 바 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sja29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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